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목장 나눔지 (2024년 1월 7일 - 1월 13일 주간) 

   
 

 

1 부: 자녀들과 함께 (Olive Blessing) 

 

 

1. 다함께 즐겁게 찬송하기  

 

* 기쁨으로 찬양        

▪ 308 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 459 장 은혜로다  

 

* 찬송가 

▪ 289 장 주 예수 내맘에 들어와  

▪ 347 장 허락하신 새 땅에  

 

2. 감사의 나눔과 축복 기도(Olive Blessing) 

*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자녀들이 지난 주에 감사했던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목자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세요. 

 

 

 

 

2 부: 따로 모여서 

 

 

3. 말씀 나누기 

“13 년 후” (창 17:1-19)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 살에 아버지, 조부, 증조부가 

생존해 계셨음에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민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한국을 떠나기전 어떤 마음을 품고 

이곳으로 오셨는지 마음을 나누어 봅시다.   
 

2)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 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 듯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무 지체되어 마음에 

묻어두어 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있으신가요?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체념하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겉으로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결심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시다.   



   
 

   
 

 4. 연합교회/목장 광고 및 생일 축하   

*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의 중요 행사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의논할 사항을 나누어 봅시다.   

 

5. 삶의 나눔   

* 목원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기도 응답 받았던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창세기를 읽으며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주변에 계신 VIP 들이 누구인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6. 합심 기도  

*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목장 안에서 비밀을 

서로 지키며 기도합시다)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 개인 혹은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VIP 를 위해서  

* 새롭게 시작된 성경통독 일정을 모든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설교요약:   

“13 년 후” (창 17:1-19) 

* 성경은 다양한 이민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람은 모든 이민자들의 선조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지도 어느덧 24 년이 지났고 겨우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도 이제 13 세가 되었습니다(16:16).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의 체념을 아시는 듯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다시 찾아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24 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말라 

* 지치고 체념할 만한 때에 다가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비하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음을 기억하라 

*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개명하시는 하나님 

*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와 옛 모습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3.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라 

*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 핵심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신 30:6; 롬 2:28-

29). 

 

적용을 위한 질문: 

1. 응답이 너무 지체되어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나요?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체념하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다면 노트에 기록해 

봅시다. 

2. 새해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